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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investigated the eating lifestyles of female consumers and whether they influenced weight control behavior. 
The finding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eating lifestyles of the subjects were presented four 
types: ‘active eating life pursuit type’, ‘safe economical type’, ‘gourmet type’ and ‘passive negligence type’. In general, 
most cases were of the ‘passive negligence type’. Second, weight control behavior was analyzed according to eating lifestyl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dicated that the female consumers of the ‘active eating life pursuit type’ and ‘safe economy 
type’ had high behavior levels in each aspect of weight control attitude, subjective regulation, perceived behavior control, 
and behavior intention. Third, the ‘gourmet type’, with a strong preference for taste, and the ‘passive negligence type’, with 
fewer eating considerations in general, showed weaker attitudes towards weight control and the recognition of pressure from 
people around them. As such, the level of consideration for food or eating was correlated with weight control. These findings 
impliedy that the more active, safer, and economical women are in their general eating style, the stronger they perceive 
weight contro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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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여성들의 현대 사회의 미적 기준이 서구화되어 날씬

하고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사회적 경향과 함께 비만과 체중 

조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비만인은 물론 정상체중 및 저체중의 경우에도 체중 조절 행

위가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Park 등 2000; Kim 등 1998; 
Cho 1997). 

이로 인한 부작용들도 많아 지나친 체중 조절로 인해 영양

부족과 골다공증, 어지럼증, 의욕 상실 등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거식증, 폭식증, 우울 등 정신적 문제까지 초래하기도 

한다(Cho 등 1994).

누구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외모를 통해 인정받고 자신감

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외모지상주의와 상

업주의에 의해 여성들에게 은연 중에 다이어트를 강요하는 

사회 분위기의 영향으로 마른 체형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표준체중을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등 자신의 체형을 왜곡되

게 인식함으로써 무분별한 체중 조절을 시도하여 식습관 장

애 및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섭식 장애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장애까지 초래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

를 일으키고 있다(Park 등 2000).
특히 여성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관련된 식스타일 변화

는 첫째로 위에 제시된 전반적인 라이프스타일 변화요소들

에서 비롯되고, 둘째로 특히 여성의 고학력화, 취업률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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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출 가능 소득의 증가, 독신자의 증가, 가사노동의 기계

화 증진, 출산율의 저하, 소비자의 의식구조 및 행동 양식의 

변화, 소비 패턴의 다양화와 개성화, 사회활동의 범위 증가 

및 스피드화 등으로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보다 높은 지출 

가능 소득과 늘어난 자유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되어가고 있다. 
이는 여성이 소비시장에서 점점 더 중요한 소비계층을 차지

해 가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심각한 스트

레스를 주고 있어 비만인 뿐만 아니라, 표준체중이나 저체중

임에도 불구하고 체중 조절 행태가 일반화되고 있는 실정이

다(NIH 1992).
체중 조절을 위해 단식법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식사

량을 극도로 줄이게 되면, 케톤이라는 성분이 과도하게 분비

돼 체질을 약알칼리성에서 산성으로 만들어 몸 전체의 균형

이 깨지게 되어 건강을 해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기
초대사량 이하로 식사량을 줄여서 체중을 감량하면 에너지 

대사가 극도로 저하되어 체중 감량 후에 조금만 식사량을 늘

려도 여분의 에너지를 체지방 합성에 이용하여 체중이 다시 

증가하는 요요현상이 발생한다. 요요현상이 반복되면 체지방

은 증가하고 제지방(lean body mass)은 점점 감소하여 점점 

더 살찌기 쉬운 체질이 되므로 비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악순

환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잘못된 체중 조절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

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과학적인 프로그램으로 철저하게 계

획하고 실천하는 올바른 체중 조절이 무엇보다도 중요하

다.
그 동안 체중 조절 행위의 관련 요인들에 대해 많은 연구

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 체중 조절 행위를 이해하

고 건강 증진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체중 조절 행위의 예측요인을 포괄적으로 포함

하고 있는 이론적 기틀을 사용하여 행위를 보다 광범위하게 

설명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일찍이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의료 이용이나 건강과 관련된 

개인의 다양한 행위들을 이해하고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행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들 건강행위와 관련된 

요인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Rosenstock 1974). 특히 인간

의 행위가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계속 

축적됨에 따라 건강행위의 결정요인을 이해하려는 탐구노력

이 강화되고 있다(Pender & Pender 1986).
이러한 건강 관련 행태를 설명하는 이론 중 가장 전통적인 

이론으로 건강 신념 모형(health belief model)이 1950년대 이

후부터 널리 활용되어 왔으나(Rosenstock 1974), 신념과 행태 

사이의 상호관련성이 실증적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점, 인간의 신념에 직접 수정을 가하는 것이 실

제로 어렵다는 점, 개인의 신념과 더불어 사회 환경적 요인들

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제약점들이 논의되면서

(Trotta 1980; Champion 1987; Bae 1993; Kang 1997) 이성적 

행위 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이 기존의 건강 신념 모

형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같은 이성적 행위 이론에 행위에 대한 실제적인 통제를 

반영하는 지각된 행위 통제를 추가한 계획적 행위 이론은 개

인의 의지 하에 있는 행위뿐만 아니라 개인의 의지로 통제하

지 못하는 행위까지 설명 범위를 넓혔다. 특히 계획적 행위 

이론은 운동, 체중 조절이나 A학점 취득과 같이 의지에 의하

여 통제되어 왔다. 그러나 라이프스타일과 식사 태도 및 식행

동의 상호 관계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위에 

제시한 장기적이고도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변화들 중에서 

가치관 변화․건강 등 웰빙 중시․스피드 강조․편이성 강

조․가격 할인 확대․대고객 서비스 중시․품질 중시 등을 

수반하는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식사 태도 변화․식행동 변

화․외식 행동 변화 등간의 상호 연관성이다.
라이프스타일의 개념은 사회학․심리학에서 개인․집단․

계층 간의 차이를 표현하는 개념으로 발전되어오다가, 1960
년대에 접어 들어 미국 마케팅학회에서 소개되면서 마케팅

에 응용되기 시작하였다(Cho & Kim 2001). 우리나라에서도 

날을 거듭할수록 일반 국민 및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이 

점점 더 급속히 서구식으로 세련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

다. 이와 같은 급속한 사회․경제 환경 변화의 통합된 부분들

(integral parts)로서 일반화 되어가는 소득의 증대 및 평준화, 
교육 수준의 향상, 가치관의 서구화 방향으로의 변화, 소비 

관련 의식 및 패턴의 변화,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 생활 

및 활동의 스피드화, 편리성의 추구 경향, 여성의 사회․경제

적 활동의 증가, 독신자 증가, 맞벌이 부부 증가 등이 제시되

고 있다(Moon 등 1998; Kim & Kim 2003; Kim 2005).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진행 중인 위와 같은 라이프스타일 

변화에서 중요한 일부를 차지하는 것이 여성 소비자의 식사 

태도, 식행동, 외식 행동 등 식스타일(eating style)과 관련된 라

이프스타일(즉 food-related lifestyle) 변화로 생각된다(Hendrick 
등 2004).

본 연구에서는 모든 식스타일과 관련한 여성 소비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체중 조절 행위에 대한 측정과 적용이 

용이하며, 식생활 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라이프스타일

이나 심리적 상태에 따라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과 일반

적인 인간 행동의 본질을 묘사하는 중요한 사회적 지표로 사

용되는 심리적 변수 중 라이프스타일을 적용한 실증적 자료

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갖고 여성들을 대상으로 식생활 라이

프스타일에 따른 체중 조절 행위에 대한 태도와 변화를 조사

하여 관련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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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인천지역 소재 여성 소비자 중 인천광역시 소재 

4개구 보건소의 비만 관리 상담을 받거나 받으러 온 20대부

터 50대 여성 300명을 4단계로 분리하여 각 연령대별 표본화

하여 보건소 건강 관리 프로그램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본 

연구자가 설계한 설문지를 제공하여 위탁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2008년 10월 1일～2008년 10월 15일까지 약 15일간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를 연구자가 직접 배부하여 설문지 응

답자가 기입하는 자기기입법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바로 회

수 후 결측치, 불성실 응답자 등 43매를 제외한 총 257명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라이프스타일과 건강 통제 

행동, 체중 조절 행동,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4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라이프스타일은 Heo 등(2006)과 Shim(2006), Song 
(2005)의 연구를 토대로 총 22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체중 

조절 행동은 Hong(2000)의 연구를 바탕으로 태도, 주관적 규

범, 지각된 행위 통제, 의도 등 4영역 4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외에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연령, 결혼 유무, 학력, 월지출 

등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

딩과 데이터 크리닝 과정을 거쳐, SPSS v. 12.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군집분석에 의하여 찾아낸 식생활 라이프

스타일 유형에 따른 체중 조절 행위의 차이는 일원변량분석

(One way ANOVA)과 사후검정 방법으로 Duncan test를 실시

하였다.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Table 1은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해 알아

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연령

은 20대 115명(44.7%), 30대 52명(20.2%), 40대 50명(19.5%), 
50대 이상 40명(15.6%)으로 나타났고, 결혼 여부는 미혼 133
명(51.8%), 기혼 124명(48.2%)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 133

Table 1.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survey respon-
dents

Section Frequency %

Age

One’s twenties 115 44.7
One’s thirthies 52 20.2
One’s forties 50 19.5
The fifties more than 40 15.6

Marital 
status

Yes 124 48.2
No 133 51.8

School 
career

High school 133 51.8
College 56 21.8
University 55 21.4
University≤ 13 5.1

Month 
mean of 
payment

200,000 won under 25 9.7
210,000～500,000 won under 110 42.8
510,000～700,000 won under 50 19.5
710,000～1,000,000 won under 39 15.2
1,000,000 won more than 33 12.8

Total 257 100.0

명(51.8%), 전문대 졸업 56명(21.8%), 대학교 졸업 55명(21.4%), 
대학원 이상 13명(5.1%)으로 나타났고, 월평균 지출은 20만
원 미만 25명(9.7%), 21～50만원 미만 110명(42.85%), 51～70
만원 미만 50명(19.5%), 71～100만원 미만 39명(15.25%), 101
만원 이상 33명(12.8%)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1)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 다 문항 척도로 측정된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체중 조절 행위에 대한 문항이 동질적인 문항들로 구성되었

는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문항간의 내적 일치도를 보는 

Table 2. Verification of reliability

Factor
Question 
number

Cronbach's
alpha

Dietary
life style

Health 4 0.781
Convenience 4 0.693
Taste 4 0.687
Economy 3 0.603

Weight 
control 
behavior

Behavior 16 0.827
Subjective norm 12 0.928
Perceived behavior control 24 0.699
Behavior intention 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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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다. Table 2에서 식생활 라이프

스타일, 체중 조절 행위의 신뢰도 계수는 모두 0.6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신뢰도의 척도인 Cronbach's α값은 정

해진 기준이 없지만 0.60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보며, 
0.50 이상이면 분석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체중 조절 행위

의 문항들은 신뢰도가 모두 0.60 이상으로 나타나 전체 항목

을 하나의 척도로 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2) 타당성 검증

Table 3은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대하여 요인분석은 실시

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총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이 4
개의 요인 적재 값이 ±0.4 이상으로 나타나 식생활 라이프스

타일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

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뢰도 또한 모

두 0.6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인 1은 영양가 고려, 건강 관련 식품, 성분이나 첨가물 

확인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건강”요인으로 명명하였

다. 요인 2는 조리식품 구입, 인스턴트 식품 구입, 외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편의성”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맛, 맛집, 다양한 맛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맛”요
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할인이나 행사, 비교구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경제성”요인으로 명명하였다. 

Table 3. Verification of reasonableness and reliability of eating lifestyle

Factor Question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Explained
value

Factor 1
Health

 2. Consider nutritive value when eating. 0.842

2.580 17.200
 1. Be particular about food for health. 0.787
 3. Often use health food, natural food and organic food. 0.751
 5. Check out ingredients and additives of the content before buying bood. 0.643

Factor 2
Convenience

10. Frequently buy ready-made food at department store or supermarket. 0.759

2.187 31.783
 8. Buy instant food easily. 0.730
 9. Have a quick meal like bread and milk when busy. 0.723
12. Go out for meals often as I'm busy. 0.638

Factor 3
Taste

17. Select the delicious even if price is bit high or a meal is small. 0.657

1.714 49.209
15. Like to seek and go around for the delicious. 0.647
13. Feel the difference of the taste easily. 0.569
14. Change the menu every time for diverse tastes. 0.558

Factor 4
Economy

21. Consider to buy food with a discount or an event above all. 0.757
1.555 53.57320. Buy food after see around and compare shops and goods. 0.651

22. Buy food where foods are served in variety if possible. 0.573

3) 군집분석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요인분석 결과로 나타난 건강, 편
의성, 맛, 경제성의 4개의 요인별 요인점수를 기준으로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점수를 바탕으로 집단의 수를 나누

어 본 결과 4개의 경우 표본의 수가 가장 안정적이고 균형을 

이루고 있어 4개의 집단으로 군집을 분류하였다.
Table 4에서 살펴보면 군집 1의 경우 건강, 편의성, 맛 등 

3개 요인 모두에서 타집단 대비 높게 나타나 ‘적극적 식생활

추구형’으로 명명하였으며, 군집 2는 건강이나 맛, 경제성에

서 높게 나타나 ‘안전적 경제지향형’이라 명명하였다. 군집 

3은 다른 요인에서는 평균 이하로 나타났으나, 맛 요인은 평

균 이상으로 나타나 ‘미식가형’으로 명명하였고, 군집 4는 건

강, 편의성, 맛, 경제성 등 모든 요인에서 평균치보다 낮은 값

을 나타내 ‘소극적 무관심형’이라고 명명하였다.

3.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체중 조절 행위 차이

1) 태도

체중 조절 행위에 대한 태도는 체중 조절 행위 수행 결과 

생길 것으로 믿는 개인의 행동신념 8문항과 개인의 평가에 

대한 8문항 간의 곱의 합으로 측정이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체중 조절 행위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태도는 부정적인 것으로 보았다. Table 5에서 보면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으며(p<0.01),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 안전적 경제지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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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verage by eating lifestyle group

Section

Group
TotalGroup 1

(N=49)
Group 2
(N=59)

Group 3
(N=49)

Group 4
(N=100)

M SD M SD M SD M SD M SD

Health 3.23 0.717 3.16 0.643 2.63 0.771 2.88 0.677 2.96 0.725

Convenience 3.26 0.617 2.91 0.672 2.17 0.578 2.49 0.539 2.67 0.699

Taste 3.58 0.347 3.60 0.469 3.55 0.364 2.83 0.323 3.29 0.520

Economy 3.08 0.571 4.14 0.416 3.19 0.441 3.24 0.486 3.40 0.625

(M=114.71)의 경우 체중 조절에 대한 태도가 가장 높게 나타

났고, 적극적 식생활추구형(M=106.71), 소극적 무관심형(M= 
99.29) 순으로 나타났으며, 미식가형(M=93.90)의 경우 상대적

으로 체중 조절에 대한 태도가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 주관적 규범

체중 조절 행위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체중 조절 행위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규범에 대한 

개인적 신념 6문항과 대상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 

순응하는지를 묻는 6문항 간의 곱의 합으로 측정이 되며, 점
수가 높을수록 체중 조절 행위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주위

사람들로부터 받는 압력의 정도가 큰 것을 의미한다. Table 
5에서 보면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1),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 

안전적 경제지향형(M=82.15)의 경우 체중 조절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압력 정도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적극적 식생활추구형(M=71.20), 소극적 무관심형(M=69.54) 순
으로 나타났으며, 미식가형(M=62.53)의 경우 상대적으로 체
중 조절에 대한 압력 정도는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5. Weight control behavior by eating lifestyle

Section

Group

F p
Active dietary 

life pursuit style
(N=49)

Safety economic 
intention style

(N=59)

Gourmet 
style

(N=49)

Passive indifference 
style

(N=100)

M SD M SD M SD M SD

Behavior 106.71bc 31.515 114.71c 27.068  93.90a 31.825  99.29ab 29.038 5.385** 0.001

Subjective norm  71.20a 21.779  82.15b 32.277  62.53a 30.731  69.54a 29.874 4.287* 0.006

Perceived 
behavior control

123.33b 23.804 126.02b 26.444 112.04a 22.153 113.80a 23.784 4.972* 0.002

Behavior intention   6.88bc  1.954   7.19c  2.097   5.80a  2.516   6.34ab  2.171 4.281** 0.006

**p<0.01.                                                                                                 Duncan : a<b<c

3) 지각된 행위 통제

체중 조절 행위에 대한 지각된 행위 통제는 대상자가 체중 

조절 행위를 수행할 때 지각하는 내․외적 통제요인의 존재

유무에 대한 신념 12문항과 그 통제요인의 지각 정도를 묻는 

12문항 간의 곱의 합으로 측정이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동 

수행에 대한 강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Table 5에서 보면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1),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 안전적 경제지향형(M=126.02)이나 적극적 식생활추구

형(M=123.33)의 경우 소극적 무관심형(M=113.80)이나 미식

가형(M=112.04)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중 조절에 대한 어려움

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행동 의도

체중 조절 행위에 대한 의도는 2개 문항의 합으로 나타내

며, 점수가 높을수록 체중 조절 행위를 수행하려는 의도가 강

한 것으로 보았다. Table 5에서 보면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유

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1),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 안전적 경제지향형(M=7.19)의 경우 

체중 조절에 대한 행동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적극적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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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추구형(M=6.88), 소극적 무관심형(M=6.34)순으로 나타났

으며, 미식가형(M=5.80)의 경우 상대적으로 체중 조절에 대

한 수행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찰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여성 소비자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은 ‘적극적 식생

활추구형’, ‘안전적 경제지향형’, ‘미식가형’, ‘소극적 무관심

형’ 등 4가지 유형을 나타났으며, 이는 대다수 여성 소비자들

이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대해 4가지 유형으로 대별되지만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며 보편적으로 생활

에 쫓기어 기대 이상의 적극적인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Park 등 2000). 이는 대다수 여성 소비자들이 체중 

조절에 관심은 많지만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추어 이를 

알고 실천하는 것에 대해 대상자들이 주관적 규범이나 지각

된 행위 통제로까지 이어지는 높은 관심도와 태도에는 이르

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경향은 일부 적극적 식생

활 추구형이나 미식가형들에 의한 과장된 보도나 노출에 기

인한 것으로 그 만큼 여성 소비자들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에 따른 체중 조절 행위의 왜곡이나 일탈이 높지 않음을 시사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체중 조절 행위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안전적이며 경제지향적인 성향과 적극적인 

식생활추구형의 여성 소비자일수록 체중 조절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 통제, 행동의도 등 각 체중 조절에 

대한 행위 정도가 높게 나타나 이는 안전하고 경제지향적이

며, 전반적인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대해 적극적 성향이 강

한 여성들일수록 체중 조절에 대해 강하게 반응하고 이러한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행위 통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맛에 대한 선호가 강한 미식가형이나 전반적인 성향

에 있어 고려 정도가 약한 소극적 무관심형일수록 체중 조절

에 대한 태도나 주위사람들의 압력 정도에 대한 인식이 약한 

것으로 나타나 식품이나 식생활에 대한 고려 정도가 체중 조

절과 관련성이 있음을 나타내 주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전체적으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체

중 조절 통제 행위 중 타인 의존 성향이 강한 성인 여성의 

경우, 체중 조절 행위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태

도와 지각된 행위 통제로 나타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유형

과 체중 조절 행위나 태도, 규범과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띠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 통제 행위 유

형에 따라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의지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

한 결과는 체중 조절 행위와 같이 그 행위에 대한 태도와 주

관적 규범이 매우 긍정적인 반면 개인의 의지 이외의 주위 

환경이나 관련 요인 등의 수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계획적 행위 이론의 부분적인 설명만 제공된다고 

판단한 Kim 등(1997)의 연구를 지지해 주었다.
성인 여성의 체중 조절 행위에 대해 연구한 Pender & Pender 

(1986)의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내적 성향을 지닌 개인

은 태도가 체중 감소에 대한 의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내 본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체중 조절 행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체

중 조절 행위 의도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을 가능성이나 가

부장적 사회에 자리 잡힌 여성성과 같은 문화, 환경적 차이 

등에 기인한 결과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성들이 체중 조절에 대한 사회적 압력(주관적 규

범)은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 사회가 여성의 체중 조

절을 관용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대 사

회에서 비만은 중요한 건강문제 중 하나이므로 건강사회를 

추구하기 위해 체중 조절이 필수적이겠으나, 미적 추구를 위

한 무분별한 체중 조절은 건강에 위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므로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체중 조절 및 유지를 사회적 규범

으로 형성해 가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시사해 주었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여성 소비자들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을 알아

보고, 이에 따라 체중 조절 행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소비자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은 ‘적극적 식생

활추구형’, ‘안전적 경제지향형’, ‘미식가형’ ‘소극적 무관심

형’ 등 4가지 유형을 나타났으며, 대체적으로 소극적 무관심

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체중 조절 행위를 분석

한 결과, 전반적으로 안전적 경제지향적 성향과 적극적 식생

활추구형의 여성 소비자들은 체중 조절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 통제, 행동의도 등 각 체중 조절에 대한 

행위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맛에 대한 선호가 강한 미식가형이나 전반적 성향에 

있어 고려 정도가 약한 소극적 무관심형의 경우 체중 조절에 

대한 태도나 주위사람들의 압력 정도에 대한 인식이 약한 것

으로 나타나 식품이나 식생활에 대한 고려 정도가 체중 조절

과 관련성이 있음을 나타내 주었다.
이 같은 결과는 안전하고 경제지향적이며, 전반적인 식생

활 라이프스타일에 대해 적극적 성향이 강한 여성들일수록 

체중 조절에 대해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다양한 대처 방법에 대한 노력이 그 동안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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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적 참여와 식생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져 있음

에 기인한 것으로 갈수록 과잉 체형 조절과 왜곡된 체중 조절 

인식에 따른 바른 대처 활동이 정착되어가고 있음을 입증시

켜 준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바른 인식과 효과적인 대처

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과 사회적으로 바른 언론 홍보와 인식

을 갖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을 암시해 주었다.
이상의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연구의 실무적․학문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실무적 시사점

첫째,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선행 연구들이 존재하기는 하

나,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이 여성 

소비자의 식사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는 부재한 실정이어서, 본 연구를 통한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식사 태도와 식행동 영향요인 연

구는 향후 여성 소비자 시장을 세분화하고 식생활 라이프스

타일에 따른 올바른 체중 조절 습관을 갖게 하는데, 매우 유

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선행 연구의 대상은 주로 

대학생이나 20대와 같이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렇

지만 본 연구에서는 20～50대 이상의 여성 소비자들을 대상

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연령과 그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요소

들이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결정짓는데 차이가 있음을 발견

하였다. 이는 표적시장을 형성하는 소비자를 타겟팅(targeting)
할 때 연령, 소득, 결혼 여부 등 인구학적 특성을 접목한 시장

세분화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식행동 영향요인 중 여성 소비자의 연령과 소비지율, 

식사 태도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선호 식생활 태도를 결정하

는 것에서부터 결혼 여부와 연령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중요

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에서(Cho & Kim 2001) 외식 행

동(eating-out behavior)과 식스타일(eating style)을 바탕으로 

하는 식생활관리와 체중 조절에 응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으로 생각된다.

2. 학문적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하여 분류된 여성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유

형에 관한 종합 프로파일은 여성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근거한 식생활 관리와 체중 조절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여성 소비자의 식행동

을 이해하고 관리전략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한계 및 연구 방향

본 연구는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식사 태도나 식행

동을 탐색적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연구 수행 과정에서 나타

난 미비점과 후속 연구의 시사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라이프스타일과 식사 태도 및 

식행동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설문지를 통해 양적인 연

구를 실시하고, 통계적인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후속 연구에

서는 관찰, 면접, 현장기록 등의 질적 연구방법을 병행함으로

써 보다 심층적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는 어떤 특정 시점에 한정하여 횡단적 연구

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온 여

성들이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관계의 변화를 분석하는 종

단적 연구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대상의 범위에 대한 한계점이다. 즉, 전국 단위 

표본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일부 여성들을 편향적으로 선

정하였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에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차후 연구에서는 지역간, 연령별 균형적 표본을 통해 대표성

이 보완된 연구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Bae SS. 1993. Disease prevention and medical treatment use act 
and attitude. The Korean Society for Preventive Medicine 
Spring Scientific Conference. 51-87

Champion VL. 1987. The relationship of breast self examination to 
health belief model variable. Res Nurs Health 10:375-382 

Cho JG, Kim HD. 2001. A study on life style type by adver-
tising information search activity of consumer. Korean 
Association for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3:35-61

Cho SI, Song YM, Kim CH, Seo HK, Choi JH, Shin BM. 1994. 
The effect of the fasting on body weight, blood pressure, 
blood cell count and blood chemistry in people. J Korean 
Acad Fam Med 15:1028-1040 

Cho SJ. 1997. The effect of female students' obese level and 
weight control behavior and attitudes on stress. MS. Thesis, 
Ewha Woman's Uni. Seoul

Hendrick KM, Herbold N, Fung T. 2004. Diet and other lifestyle 
behaviors in young college women. Nutr Res 24:981-991

Heo WM, Lee WS, Lee HT. 2006. A study on female life-
styles-based market segmentation of the kitchen appliances. 
Korea Marketing Rev 21:53-84

Hong KE. 2001. An analysis of the factors influencing smoking 
behavior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MS. Thesis, Seoul 
National Uni. Seoul

Kang YJ, Hong CH, Hong YJ. 1997. The prevalence of child-
hood and adolescent obesity over the last 18 years in Seoul 



한인경․하애화                                 한국식품영양학회지184

area. Korean J Nutr 30:832-839 
Kim HS, Nam ES. 1997. Prediction of breastfeeding intentions 

and behaviors: An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 Korean Acad Nurs 27:796-806

Kim KW, Lee MJ, Kim JH, Sim YH. 1998. A study on weight 
control attempt and relatd factors among college female 
students. Korean J Community Nutr 3:21-33

Kim MS, Kim HJ. 2003. A study for eating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Ⅰ). J Korean Soc Food Sci 19:127-135

Kim MS. 2005. A study for eating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Ⅱ). J Korean Soc Food Sci 21:125-138

Moon SJ, Yun, HJ, Kim JH, Lee YJ. 1998. A study on the 
perception and consumption pattern of convenience foods by 
Korean college students. J Korean Soc Dietary Culture 
13:227-239

NIH Technology Assessment Conference Panel. 1992. Mathods for 
voluntary weight loss and control and control. Ann Intern 
Med 116:942-949 

Park SY, Kang YJ, Shin YK, Moon SI, Lee HR. 2000. Weight 
control behaviors of obese adolescents. J Korean Acad Fam 
Med 21:254-264 

Pender NJ, Pender AR. 1986. Attitude, subjective norm, and 
intentions to engage in health behaviors. Nurs Res 35:15-18 

Rosenstock IM. 1974. Historical origins of the health belief 
model, in Becker, M. H., The Health Belief Model and 
Personal Health Behavior: Charles B. Slack Inc

Shim BS. 2006. A study on the effects of using HMR customer's 
selection attribute on expenditure and purchasing frequency. 
MS. Thesis, Sejong Uni. Seoul

Song HS. 2004. A study on using behavior of bakery by dietary 
lifestyle. MS. Thesis, Ewha Woman's Uni. Seoul

Trotta P. 1980. Breast self-examination factors influencing com-
pliance. Oncol Nurs Forum 7:13-17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009년 3월 12일 접수; 2009년 5월 15일 채택)


